
추밀공파 시조후 1 6세世 양
촌陽村 문충공文忠公 휘 근近
의 문충공종중이 1월 2 3일 신
년 임원회의를 열었다. 토요일
인 이날 1 1시 3 0분에 충북 음
성군 생극면 방축리 소재 문충
공 묘역하의 재실에서 열렸고
참석자는 종중의 회장단ㆍ고문
ㆍ감사 등 1 6인이었다. 마침
이날에 음성군종친회의 총회가
음성군 금왕읍에서 열리고 있
어 그쪽의 임원이어서 이쪽에
는 불참하게 된 임원도 있는
것 같았다.
권오섭權五燮 총무의 사회로

개회하여 의례를 행하고 나서
신년을 맞아 선조의 음덕을 기
리고 복을 비는‘떡자르기’행
사를 하였다. 예년에 없던 일
로 금년에 집행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행사이고 통상 임원회
의를 교통편의상 음성읍이나

금왕읍에서 행해오던 전례와
달리 장소를 묘역하 재사로 택
한 것도 그러한 배려로 보였
다.
권영위權寧偉 회장의 인사말

에 이어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①2 0 1 0년 종중기금 재
예치 ②종중임야에 대한‘2 0 1 0
숲가꾸기 사업’신청 ③종중토
지 임대료 수납건 ④종중위토
의 임대계약 체결의 건 ⑤음성
군의‘2 0 1 0년 양촌삼대묘소추
진사업’에 관한 건 ⑥종중고유
번호 등록 신청의 건 등이었
다.
종중기금 재예치는 만기가

도래하는 종재의 정기예금을
다시 정기예금 계좌로 재예치
하는 것인데 전에 있던 음성군
대소농협 계좌에 재예치하기로
하였다. 종중임야의‘2 0 1 0년
숲가꾸기’사업은 그 대상을

생극면 방축리 산7번지와 산8 -
1번지, 산6 3번지의 3필지로 하
여, 이를 당국에 신청하여 가
지치기와 잡목 제거 및 솎아베
기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었
다.
종중토지 임대료건은 평당

5 0 0원 또는 3 0 0원으로 연간 계
약을 체결하여 7백여만 원을
수납한다는 안인데, 이는 기왕
에 미곡의 도조로 받던 것을
정확한 현금수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해 종토
의 경계측량을 한 바에 따라
기왕에 종토에 무단경작으로
과수원 등을 조성한 경작자들
에게서 이를 현실화하여 토지
사용료를 수납함에 따라 종토
수입이 금년부터는 대폭 증가
할 것이 예상되었다.
양촌 3대묘소 일대에 대한

정화사업은 군당국에서 연차로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 0 0 m
정도의 배수로 사업이 추진되
고 있는데 도비 2천만원과 군
비 2천만원이 배정되어 실시되
는 규모였다. 그리고 종중의
납세자 고유번호 등록 신청의
건은, 문충공종중을 당국에 비
영리종중단체로 등록하여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주
민세를 환급받는 등의 혜택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
금년은 3월 2 8일이 음력 2월

1 3일 중정일中丁日로서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에 소재
하는 문충공 배향의 금남사錦
南祠 춘향일이고 익일 2 9일,
음력 1 4일이 문충공의 부조묘
不�廟 기신제忌辰祭로 사실상
겹쳐 다가오게 되었다. 부조묘
제사가 자정행사子正行事이므
로 사실상 2 8일 낮과 밤에 연
이어 행해지는 바 되어, 종중
에서는 2 7일 오후에 출발하여
금남사에서 재숙 후 2 8일 오전
향사를 지내고 바로 음성 방축
리 재사로 올라와 기신제를 행
사하기로 하면서 그 교통편은
연기군 전동全東에 거주하는
제간공종회 총무이기도 한 권
순백權純白 종무위원이 승합차
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권영
위 회장은 지난 가을 여주 덕
평리의 제간공齊簡公 향사에
참례해서 제관 참예자에게 여
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문충공종중에서도본손
은 제외하더라도 방손과 외빈
에게는 다소의 여비를 지급하
는 방안이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현

재로서는 종재로 보아 그만한
여력이 없으니 추후에 재상고
해 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
다.

<사진ㆍ글 權奇允>

32 0 1 0년 3월 1일 월요일 제132호

登統一展望臺등통일전망대 : 통일전망대에 올라

統一望臺欲暮天통일망대욕모천: 통일전망대에가을해
저무는데

連延鐵網戰痕邊연연철망전흔변: 끝없이 이어진 철조
망은 일선의 전흔이요

山河自在逢今日산하자재봉금일: 산하는 그대로 있어
오늘에 이르거니와

民族相殘問幾年민족상잔문기년: 민족이 서로 무찌른
지는 몇해나 되는 것인가

遠眺滄溟千里靄원조창명천리애: 멀리 보이는 푸른 바
다 천리의 노을이요

遙看絶塞數條煙요간절색수조연: 아득히 끊긴 요새에
서 몇줄기 연기 오르네

鴻溝撤廢知何歲홍구철폐지하세: 저 큰 구렁이 사라질
날 기약할 길 없으니

南北和平尙뉩然남국화평상망연 : 남북이 화평할 일 더
욱 망연하여라

登白馬高地등백마고지 : 백마고지에 올라

白馬丘凌大幹西백마구릉대간서: 백두대간 서으로 백
마고지있어

登高望遠暮雲低등고망원모운저: 높이 올라 멀리 보니
저무는 구름 낮은데

捐軀勇士懷思掩연구용사회사엄: 몸을 던진 용사 생각
이 시야 가려 어두우니

殉國英魂想念提순국영혼상념제: 나라에 죽은 영령에
의 상념에 젖어보네

今日慰靈揚錦�금일위령양금패 : 오늘에야 영혼을 위
로하는 비단깃발 펄럭이고

伊時激戰簇輪蹄이시격전주륜제: 당시 격전에 모인 바
퀴발굽 연한데

樹功此地秋將晩수공차지추장만: 공을 다투었던 이곳
땅 가을 또한 저물고

勝閣碑前鳥自啼승각비전조자체: 승전각 비석 앞에서
모여 지저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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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五 崇

복야공파
판서공ㆍ야옹공계 3 5世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도계촌문중 출신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거주

雅號 素如ㆍ1 9 2 8년 戊辰生ㆍ釜山淡水詩會友
2 0 0 9년 1 0월 휴전선旅遊詩중에서2首발췌

양촌 문충공종중 신년 임원회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재실에서

▲ 문충공종중의 신년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새해 복을 비는‘떡자르기’행사를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심의회의는 1 0월
2 8일 1 6시에 문광부 5층의 1회
의실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며
다시 수정 의견이 나와 통과가
되지 못했고, 그 지적 사항은
‘모정帽頂이 높으니 낮출 것과
사모의 양날개를 가늘게 할
것, 우측 어깨선을 포은 정몽
주상과 목은 이색상 등을 참고
하여 후도가 있게 올릴 것, 서
대犀帶를 조금 더 헐겁게 하여
내릴 것, 교의交椅의 손잡이
부분을 재수정할 것, 팔의 소
매 부분 주름을 두텁고 자연스
럽게 조정할 것’등이었다.

제4차 심의회의는 2 0 0 9년 1 1
월 1 7일 1 4시에 문광부 청사 1
층의 토방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리고 이날 4차 심의회의 결
과 수정지적사항은 다음과 같
았다.

•교의의 팔걸이ㆍ손잡이 부
분 재조정
•연령을 양촌의 만년인 5 0

대 중반으로 보이게 할 것
•얼굴의 입꼬리 부분 수정
•어깨 부분을 좀더 붇돋아

올릴 것
•팔소매를더풍성하게할 것
•귀가 좀더 바깥으로 드러

나게 수정
•역사적으로 총명ㆍ박학의

학자일 뿐만 아니라 격동기의
경세치국에 큰 영향을 끼친 카
리스마적 분위기를 갖추게 묘
사할 것.

제5차 심의회의는 2 0 0 9년의
말 1 2월 1 7일 오후 2시에 문광
부 1층 토방회의실에서 심의위
원과 문광부 관계자 등 1 3인
외 작가와 신청인측이 참석하
여 열렸다. 5차 심의에서는 관
복의 가슴부분 선이 직선인
것, 소매의 여밈, 소매 주름의
간격 부분, 교의 팔걸이 부분
의 재수정, 교의의 족대足臺
부분 측면 수정 등이 토의되었
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
는 다음과 같았다.

•교의에 대한 데생을 다시
정확히 수정할 것.
•자세는 측면인데 손모양이

정면이므로 측면 모양에 맞게
수정.
•소매 주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대칭적인 부분 수정.
•발은 양측이 모두 드러나

보이도록, 가리지말고 수정.
•가슴 부분 옷선이 직선이

라 가슴이 납작하게 보이므로
볼륨있게 수정.
•눈썹이 너무 올라갔음.
•데생 부분에서 이종상 위

원께 검토를 우선 받고 다시
심의에 올릴 것.

최종 심의가 된 6차 심사회
의는 해를 넘기고 첫달 1월이
지난 2 0 1 0년 2월 3일 1 5시에
문광부 청사 5층 1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적사항을 수정 제출
한 초안 소묘본을 놓고 그동안
5차의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바
와 수정에 반영된 것을 종합
검토한 결과 몇 군데 더 수정
할 곳은 채색 완성본에서 보완
토록 하고, 초안은 확정통과가
되었다. 8개월에걸쳐 모두 6차
의 심사를 받은 끝에 그 초안
이 통과된 바였다. 이제 남은
것은 비단천의 바탕에 완전히
채색을 하여 마지막 지정 심의
를 받는 과정 뿐이게 되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2면에서 계속


